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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  본 연구는 핵심신념붕괴를 초래하는 외상사건 이후 나타나는 자기노출과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
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. 이를 위해 외상사건을 경험한 지 10년 이내이며, 외상 당시 외상으로 인한 
고통과 괴로움 수준이 보통보다 크다고 응답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대~60대 성인 20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매개모형
을 분석하였다.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핵심신념붕괴가 자기노출과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
가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. 둘째,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
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. 셋째, 핵심신념붕괴는 자기노출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. 넷째,
핵심신념붕괴는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. 즉, 핵심신념붕괴는 자기노출 및 침습적 반추를
거쳐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. 한편, 침습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
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, 자기노출과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.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핵심
신념붕괴가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데 있어 자기노출 및 의도적 반추가 주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.

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-disclosure and intrusive rumination, mediated
by deliberate rumination, on post-traumatic growth in the aftermath of traumatic events leading to core
belief disruption. For this purpose, we analyzed a dataset comprising responses from 207 adults between
the ages of 20 and 60 residing nationwide who reported experiencing a traumatic event within the past 
10 years. These individuals experienced levels of trauma-associated suffering and distress higher than 
average.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. First,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leading from 
core belief disruption through self-disclosure and deliberate rumination to post-traumatic growth was 
observed. Second,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was observed, indicating a path from core belief
disruption through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to post-traumatic growth. Third, core
belief disruption directly influenced post-traumatic growth through self-disclosure. Fourth, core belief 
disruption directly influenced post-traumatic growth through deliberate rumination. In essence, the 
study shows that core belief disruption, through intrusive rumination and self-disclosure, enhances 
deliberate rumination and thereby contributes to post-traumatic growth. On the one hand, intrusive 
rumination does not exert a direct effect on post-traumatic growth, though deliberate rumination and
self-disclosure appear to enhance post-traumatic growth. Thes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during
the process leading to post-traumatic growth from core belief disruption, self-disclosure and deliberate 
rumination play pivotal roles.

Keywords : Core Belief Disruption, Post-traumatic Growth, Self-disclosure, Intrusive Rumination, 
Deliberate Rumin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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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삶의 안녕과 생명을 
위협하는 사건들을 겪게 되고 그러한 생활 사건의 연속 
속에서 살아간다[1]. 또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, 그리고 
세상에 대해 가정된 신념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데, 이
러한 신념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외부 세계에 반응하도록 
돕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에 지침이 되므
로 중요하다[2]. 그렇기에 개인은 생활 사건의 연속 속에
서 가정된 신념이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를 열망
한다[2]. 그렇지만 지속적인 상처를 남기는 충격적인 외
상사건[3]을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체
계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[4]. 그로 
인해 신념체계에 혼란을 경험하면서 그 사건이 종료된 
이후에도 외부 세계에 반응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
에 어려움[4]을 느끼게 된다. 외상사건이 생존자에게 미
치는 영향이 중대하기에 외상사건으로 유발된 심리적 스
트레스로 쇠약해지기 전[5]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임상
적 개입과 예방의 실마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고통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중대한 삶의 위기가 긍정
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천이 된다는 일반적 이해(예, 불
경, 성경 등)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[5]. 심리학계에서 
외상사건을 성장의 시초로 보는 관점은 인본주의 상담 
심리학자[6,7]에게는 새롭지 않지만 1980년 이전에는 이
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었다[8]. 1990년에 들어
서야 실증적 연구(Affleck & Tennen, 1996; O’Leary 
& Ickovics, 1995; Yalom & Lieberman, 1991)들이 
활발히 진행되었다[9]. 실증적 연구의 증가에 따라 이와 
관련된 용어와 모델들이 제시되었다. 스트레스 관련 성
장(Stress-related growth; Park, Cohen, & Murch, 
1996)과 번영(Thriving; O'Leary & Ickovics, 1995)등 
다양한 용어가 제시[10]되었으며, Tedeschi와 Calhoun[11]
은 외상 후 성장(Post-traumatic Growth, 이하 PTG)
이라는 용어[9]를 도입하였다. 외상 후 성장이란 핵심신
념을 붕괴할 만한 외상사건 이후 변화된 새로운 현실에 
대처하는 개인의 투쟁으로 경험되어지는 긍정적인 심리
적 변화를 의미[5]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.

관련 용어가 제시됨에 따라 외상 후 성장 모델[10, 
12,13]과 구조모형[14]이 제시되었다. Calhoun 등[10]
이 제시한 외상 후 성장 모델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
(Calhoun & Tedeschi, 2006, 2004, 1998; Tedeschi 
& Calhoun, 2004b, 1995) 수정 및 확장[10]되었다. 이 
모델은 외상사건이 자신과 타인, 그리고 세상에 대해 가

지고 있던 핵심신념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동적인 
반응으로서 부정적 정서와 침습적 생각을 유발하지만, 
신념을 새로이 재건하는 인지처리와 이 인지처리를 촉발
하는 자기분석, 자기노출, 사회 문화적 영향을 통해 외상 
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한다. Joseph과 
Linley[13]는 유기체적 가치 평가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
-인지적 성장 모델을 제안하였다. 이 모델에서 인간이란 
선천적인 심리적 욕구에 의하여 자신의 심리적 경험을 
통합하기 위해 힘쓰며 이로 인하여 더 큰 만족과 행복, 
성취감을 경험한다고 보았다. 그러나 Joseph 등[12]은 
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모델[10,13]은 산산조각 난 가정 
이론[2]에 기초하기에 정서처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
인지처리에만 치중하였다고 밝혔다. 그렇기 때문에 정서
처리와 인지처리가 함께 할 때 진정한 외상 후 성장에 이
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. 만일 핵심신념이 수정되었다 
하더라도 정서처리가 함께 뒤따르지 않는다면 외상사건
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지속적으로 생존자의 삶에 잔
존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경험[10]될 수 있다.

다음으로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실증
적 연구에 근거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
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. 외상 후 성장은 핵심신념
붕괴에서 시작[15]되는데, 여기서 핵심신념이란 “세계와, 
그 움직임,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 대해 개인이 
갖는 일반적인 일련의 신념[9]”으로 정의되며, 핵심신념
붕괴는 외상사건으로 인해 일련의 신념이 붕괴되는 것을 
의미한다. Triplett 등[14]의 구조모형에서 역시 핵심신
념붕괴 변인을 외상 후 성장 과정이 시작되는 변인으로 
채택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핵심신념붕괴 변인을 채택
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. 실증적 연구[15,16]에서 핵심
신념을 많이 뒤흔드는 경험일수록 더 많은 양의 성장을 
이끌어 낸다고 보고하고 있다. 이는 신념 간의 불일치를 
다루는 과정에서 불일치의 폭이 클수록 재건된 핵심신념
이 외상 생존자의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
의미한다[15]. 그렇지만 핵심신념붕괴를 일으킬 만한 외
상사건을 단순히 외상 후 성장의 전조로 간주해서는 안 
된다[5]. 핵심신념붕괴는 외상 후 성장의 필요조건이며 
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. 일단 핵심신념이 붕괴되면 외
상 생존자는 기존에 보유한 신념체계로는 외상사건 이후 
달라진 현실이 설명되지 않기에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
기대와 안전에 대한 가정들이 무효가 되는 경험을 하게 
되며 심리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[17]. 그리하여 감당하기 
어려우리만큼 강렬한 부정적 정서와 불쾌하게 지각되는 
침습적 생각이 유발[9,10]된다. 부적 정서와 침습적 경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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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은 생존자에게 고통으로 경험되기에 생존자는 자신이 
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게 
된다[5]. 

외상사건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자 시도하는 첫 
번째 작업은 인지처리와 관련된다. Calhoun과 Tedeschi[3]
는 인지처리과정을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구분하
였다. 본 연구에서 역시 Calhoun 등[10]이 구별한 침습
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. 초기 인지
적 작업의 형태로는 침습적 반추의 형태로 경험[10]될 수 
있다. 이 반추 양식에서는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던 경험
에 대하여 되풀이하여 생각[14]하게 된다. 그렇기에 수시
로 침범해 오는 불쾌한 기억들로 인해 정서적 고통이 야
기[10]된다. 그렇지만 침습적 반추가 정서적 불편만을 야
기 하는 것이 아니다. 반복적인 반추 과정에서 이전에는 
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외상사건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
여 사건과 기억들을 통합[18]하는데 도움이 된다. 이러한 
작업은 외상 생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인지처리가 필요
함[14]을 깨닫게 하여 후속 인지처리과정인 의도적 반추
로의 이행을 촉진하게 된다. 의도적 반추 양식 하에서는 
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외상사건에 대한 정보처리가 이
루어지며[19,20] 외상사건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도
록 도와[10,14] 핵심신념의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
[19,20]. 핵심신념이 재건되면 외상사건에 대한 깊은 이
해로 이어지며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[11].

외상 후 성장 모델은 산산조각 난 가정 이론[2]에 기초
하기에 핵심신념을 재건하는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
추로의 이행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. 
실증적 연구에서 핵심신념붕괴 이후 침습적 반추만으로
는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기 어려우며[21] 침습적 반추에
서 의도적 반추로의 이행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한다는 
점을 검증[14,16,21]하였다. 이러한 결과는 외상사건을 
깊이 있게 이해하고, 핵심신념을 재건하는 인지 과정이 
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할 수 있음
을 의미한다. 

외상사건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자 시도하는 두 
번째 작업은 정서처리와 관련된다. "자기노출이란 자신
을 타인에게 알리는 과정"[22]으로, 본 연구에서 자기노
출이란 핵심신념붕괴를 초래하는 외상사건 이후, 이러한 
경험의 여파로 생긴 심리적 고통에 대해 타인에게 자신
의 내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
으로 보겠다. 핵심신념붕괴로 인해 정서가 강렬해지면 
외상 생존자는 이를 다루기 위하여 노출할 가능성이 커
지게 된다[9]. 또한 외상 후 성장 모델[10]에서 외상사건

의 여파로 정서적 고통을 느끼는 생존자가 외상사건에 
대해 자기노출을 하게 되면 정서적 고통을 관리할 수 있
으며, 의도적 반추로의 이행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
다. 그렇지만 핵심신념이 무효가 되는 경험은 강렬한 정
서의 형태로 경험될 수 있기에 생존자는 괴로운 감정에 
직면하기보다는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시도[23]를 할 수 
있다. 외상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회피하는 것은 고통스
러운 정서가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 느끼게 하지만 후속 
회피 행동을 증가시켜, 때로는 해리나 정서적 마비 증후
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[24]. 그렇기에 이러한 상태로 진
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서를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
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. 이를 위해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
고 표현해야 하는데,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고 표현하게 
되면 인지처리가 촉진되며,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
유발하기만 하였던 정서가 다른 정서로 탈바꿈 할 수 있
게 된다[25]. 

실증적 연구에서 자기노출이 의도적 반추에 직접적으
로 미치는 영향에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. 자기
노출이 의도적 반추에 정적인 영향[26,27]을 미칠 수 있
음을 밝히는 연구도 있으며, 부적인 영향[28]을 미칠 수 
있음을 밝히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. 결과가 
상이한 까닭은 자기노출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
있다. 자기노출은 타인에게 자신의 내적 측면을 알 수 있
도록 언어적으로 표현하기에 타인과의 관계의 질이 중요
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McAllister과 Bregman(1984)
의 연구에서 낯선 타인에게 깊은 수준의 자기 노출을 하
는 경우, 상대로 하여금 반감과 분노를 얻게 하여 관계의 
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언급[29]한 바 있다. 즉, 친밀하
지 않은 타인에게 깊은 수준의 자기 노출을 하는 것은 관
계의 질을 저하시켜 외상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처리하는
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. 
한편 또 다른 실증적 연구에서 반복적인 자기노출이 정
서를 조절하고 인지이해 기능을 향상[30]시킨다고 보고
되고 있다. 또한 자기노출, 의도적 반추 그리고 외상 후 
성장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[26]에서 자기노출에서 의도
적 반추로의 이행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한다는 점을 검
증하였다. 이러한 결과는 외상사건과 관련된 자기노출은 
인지적 통합을 도와 핵심신념의 재건을 가능케 하여 외
상 후 성장 수준을 향상시킴을 의미한다. 

임상적 관점의 실증적 연구에서 핵심신념붕괴를 초래
하는 외상사건이 외상 후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
것을 예방하고, 더 나아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
록, 외상 후 성장을 초래하는 변인을 연구하였다[27].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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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의 연구들은 외상 후 성장 모델[10]에서 제시하는 침습
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핵
심신념의 재건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. 그렇기
에 국내에서도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의 이행 
과정에서 정서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연구[28,31]들이 다
수인 실정이다. 이에 따라, 핵심신념붕괴 이후 신념을 재
건하는 인지적 개입의 중요성은 재검증되고 있으나, 핵
심신념붕괴 이후 정서처리를 통한 인지적인 재건 과정에 
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. Calhoun 등[10]은 외상 
후 성장 모델을 설명하며 외상사건으로 인해 핵심신념이 
붕괴되면 부정적 정서와 침습적 생각들이 유발되고 이것
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
다. 그러므로 핵심신념붕괴 이후 발생하는 침습적 반추 
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개입 방안을 모색
하는 것이 필요하다. 즉, 핵심신념붕괴 이후 정서처리과
정과 인지처리과정이 각각 어떠한 경로로 핵심신념을 재
건하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확인
할 수 있다면, 핵심신념붕괴 이후 임상적인 개입의 폭을 
넓힐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.

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
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. Calhoun 등[10] 
의 이론적 모델과 다수의 연구[16,21]에서 핵심신념재건
이 외상 후 성장을 강력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, 
본 연구에서 핵심신념을 재건하는 경로인 침습적 반추에
서 의도적 반추로의 이행이 외상 후 성장을 어떻게 예측
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. 또한 Joseph 등[12]은 외상 후 
성장을 예측하기 위해 정서처리과정을 중요하게 살펴보
았기에, 본 연구에서 핵심신념붕괴 이후 자기노출에서 
의도적 반추로의 이행이 외상 후 성장을 어떻게 예측하
는지 살펴보고자 한다. 종합하자면 핵심신념붕괴와 외상 
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노출로 대표되는 정서적 처리경
로와 침습적 반추로 대표되는 인지적 처리경로가 핵심신
념을 재건하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주며, 이어 외상 후 
성장의 강력한 예측변인인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
을 예측한다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. 이를 통해 
핵심신념붕괴를 초래하는 외상사건 이후 외상 후 성장을 
예측하는 경로에서 정서처리과정과 인지처리과정을 밝혀 
정서적인 개입과 인지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
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.

연구문제: 핵심신념붕괴가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
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노
출과 침습적 반추가 핵심신념붕괴와 의도적 
반추의 관계를 병렬매개하는가?

2. 본론

2.1 연구 방법
2.1.1 연구 대상
본 연구는 2023년 7월 31일 한양사이버대학교 기관

생명윤리회 승인(Institutional Review Board, 이하 
IRB)을 받아 진행하였다(승인번호: HYCU-IRB-2023- 
003-1). 연구대상은 외상사건을 경험한지 10년 이내이
며, 외상 당시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수준이 보통
보다 큰 경우이며 전국의 만 20세 이상~69세 이하 성인 
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본 연구를 위해 자녀 양육 정
보 나눔 부모 카페·취업 준비생·고시 준비생·대학원생이 
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와 오픈 채팅방에 모집문을 게시
하여 설문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설문을 실
시하였다. 외상시기 제한은 10년 이내 외상사건은 자연
스럽게 성장하는 측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
[32]에 근거한 것이다. 외상 당시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
괴로움 수준이 보통보다 큰 경우로 제한하여 모집한 것
은 핵심신념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
로 평가하는 고통과 괴로움 수준이 최소 임계값을 초과
해야 한다는 연구[33]에 근거한 것이다. 이들의 연령은 
20세~55세로, 평균 31.69세이며, 남성 68명(32.90%), 
여성 139명(67.10%)이었다.

2.1.2 측정 도구
2.1.2.1 기본인적사항 및 외상 경험 질문지
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연구 대상자 선별을 위하여 기

본인적사항 및 외상 경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. 연구 참
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양귀화[34]가 
사용한 기본인적사항 질문지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 및 
보완하여 사용하였다. 이 질문지는 총 6문항(예, 성별, 
연령 등)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더해 최종학력[35]이 외
상 후 성장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
에 따라 최종학력을 포함하였다. 연구 대상을 판별하기 
위하여 송승훈[36]과 신선영[37]이 사용한 외상 경험 질
문지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. 외
상 경험지는 외상사건의 유형, 외상시기 및 외상사건 당
시 고통과 괴로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.

2.1.2.2 한국판 핵심신념붕괴 척도
핵심신념에 대한 붕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Cann, 

Calhoun, Tedeschi, Kilmer, Gil-Rivas, Vishnevsk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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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 Danhauer[38]가 개발하고 이유경[39]이 번안 및 타
당화 한 한국판 핵심신념붕괴 척도(Korean Version of 
Core Belief Inventory, 이하 K-CBI)를 사용하였다. 
이 척도는 단일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 
각 문항은 1점(전혀 그렇지 않다)에서 6점(매우 그렇다)
까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. 평정된 점
수가 높을수록 외상사건으로 인하여 핵심신념의 변화 수
준이 높고, 심리적인 혼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. 이
유경[39]의 연구에서 Cronbach's α는 .91로 나타났으
며 본 연구에서는 .93으로 나타났다.

2.1.2.3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-확장판
외상사건 이후 변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 

등[40]이 개발하고 김시형, 임수정, 신지영, 이덕희와 이
동훈[41]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
(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-traumatic Growth 
Inventory-expanded, 이하 K-PTGI-X)를 사용하였
다.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인 자기 지각의 변화(8문
항),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(5문항), 영적·실존적 깊이 증
가(7문항),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(5문항)으로 구성되며, 
총 25문항이다. 각 문항은 1점(이러한 변화를 전혀 경험
하지 못했다)에서 6점(이러한 변화를 매우 많이 경험하였
다)까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. 평정된 
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사건 이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
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,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높다는 
것을 의미한다. 김시형 등[41]의 연구에서 Cronbach's 
α는 .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역시 .97로 나타났다. 

2.1.2.4 자기노출 척도
외상사건에 대한 자기노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

준호[42]가 개발하고 전유진[43]이 수정 및 보완한 외상
사건에 대한 자기노출 척도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 및 보
완하여 사용하였다. 이 척도는 2가지 하위요인인 외상사
건에 관한 노출(5문항), 외상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
에 관한 노출(5문항)로 구성되며, 총 10문항이다. 각 문
항은 1점(전혀 없다)에서 7점(매우 많이 하였다)까지 총 
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. 평정된 하위척도 
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자기노출을 더 많이 사용
하는 것을 의미한다. 박준호[42]의 연구에서 Cronbach's 
α는 .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.98로 나타났다. 

2.1.2.5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
외상사건 이후 인지처리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 Cann 

등[44]이 개발하고 안현의, 주혜선, 민지원과 심기선이 
번안 및 타당화[45] 한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(The 
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Korean, 
이하 K-ERRI)를 사용하였다. 이 척도는 2가지 하위요인
인 침습적 반추(10문항), 의도적 반추(10문항)로 구성되
며, 총 20문항이다. 각 문항은 0점(전혀 아니다)에서 3점
(자주 그렇다)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
다. 평정된 하위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반추 
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. 안현의 등[45]
의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Cronbach's 
α는 각각 .96, .95로 나타났으며, 본 연구에서는 각각 
.95, .90으로 나타났다.

2.1.2.6 통제변인
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외상사건 특성이 외상 후 성장

의 주요 변인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. 남성
일수록[46], 연령이 높을수록[47], 기혼일수록[47], 종교
가 있을수록[47], 학력이 높을수록[35] 외상 후 성장을 
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외상 후 성장에 영
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, 
연령, 결혼여부, 종교, 최종학력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
였다.

대인외상일수록[31], 외상시기가 짧을수록[31], 외상 
당시 고통과 괴로움이 클수록[31]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
반추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외상 후 성
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외상사건 특성인 외
상유형, 외상시기, 외상 당시 고통과 괴로움을 통제변인
으로 투입하였다. 

2.1.3 자료 분석
전체 설문 참여자 224명 중 연구 대상자에 부적합한 

경우(15부)와 누락 및 불성실한 응답(2부)을 제외한 207
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. 측정도구의 신뢰도 
및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고, 주요 변인 
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.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
외상사건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과의 유의한 차이를 확
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-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
실시하였으며,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할 경우 병렬매개효
과를 검증 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. 
마지막으로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
Macro model 8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. 



핵심신념붕괴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: 자기노출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

91

3. 연구 결과

3.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
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노출, 

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을 살
펴보았다(Table 1). 왜도(Skewness Index, 이하 SI)와 
첨도(Kurtosis Index, 이하 KI) 모두 Kline이 제시한 절
댓값 기준(SI≤|3.00|, 보수적인 기준에서 KI≤|8.00|
에서 |10.00|)을 넘지 않았으므로[48] 자료의 정규성이 
확인되었다. 

변인 간 상관을 보면, 핵심신념붕괴와 자기노출(r=.28, 
p<.001), 침습적 반추(r=.26, p<.001), 의도적 반추(r=.54, 
p<.001), 외상 후 성장(r=.43, p<.001)은 정적 상관관계
가 있다. 자기노출과 의도적 반추(r=.40, p<.001), 외상 
후 성장(r=.62, p<.001)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, 자기
노출과 침습적 반추(r=-.001, n.s.)의 상관은 유의하지 
않았다.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(r=.28, p<.001)는 정적 
상관관계가 있으며,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(r=.01, 
n.s.)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. 마지막으로 의도적 반
추와 외상 후 성장(r=.48, p<.001)은 정적 상관관계가 
있다.

1 2 3 4 5
1  —
2    .28***   —
3    .26***    .00† —
4    .54***  .40*** .28***  —
5    .43***  .62***  .01  .48*** —
M  4.55  4.69 1.78  1.86  4.01

(SD)   .92  1.45  .79   .64  1.05
S -1.54  -.89 -.67  -.71  -.66
K  2.74  -.23 -.58  .02  -.26

Note. 1=Core Belief Disruption; 2=Self-disclosure; 3=Intrusive 
Rumination; 4=Deliberate Rumination; 5=Post-traumatic 
Growth; S=Skewness; K=Kurtosis.

† -.001
***p<.001

Table 1. Correlations Among the Key Variables.   
(N=207)

3.2 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
    자기노출, 침습적 반추 및 의도적 반추의 
    매개효과 검증

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노출, 
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
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80을 사용하여 검증

하였다. 검증 시 차이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온 종교, 
최종학력, 외상유형, 외상시기, 외상 당시 고통과 괴로움
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. 경로에 대한 유의성 
검증 결과는 Table 2, 매개모형은 Fig. 1에 제시하였다. 

Category I.
V.

D. 
V.

U.C. S.C.   t 95% CI†

B SE β LL UL

Mediation 
Variable 
Model I

1

 8

5.123 1.003 —   5.111*** 3.147 7.100
2 .234 .238  .067    .984 -.235  .702
3 -.086 .127 -.045   -.678 -.336  .164
4 -.057 .027 -.142  -2.135* -.109 -.004
5 -.143 .079 -.122  -1.817 -.299  .012
6 -.225 .135 -.115  -1.659 -.492  .042
7 .480 .109  .306   4.396***  .265  .695

Mediation 
Variable 
Model Ⅱ

1

 9

.441 .553 —    .798 -.649 1.531
2 .154 .131  .081   1.175 -.104  .412
3 .074 .070  .071   1.051 -.064  .212
4 -.009 .015 -.043   -.631 -.038  .020
5 -.093 .043 -.146  -2.144* -.179 -.007
6 .098 .075  .092   1.307 -.050  .245
7 .175 .060  .205   2.904**  .056  .294

Mediation 
Variable 
Model Ⅲ

1

10

.392 .391 —   1.001 -.380 1.163
2 .199 .087  .128   2.276*  .027  .371
3 -.085 .047 -.102  -1.834 -.177  .006
4 -.002 .010 -.013   -.239 -.022  .017
5 .002 .029  .004    .064 -.056  .060
6 -.099 .050 -.115  -1.976 -.198   .000‡

7 .310 .043  .447   7.228***  .225  .394
8 .111 .026  .251   4.267***  .060  .162
9 .139 .047  .171   2.944**  .046  .232

Dependent 
Variable 
Model

1

11

2.045 .584 —   3.501**  .893 3.196
2 .152 .132  .060   1.154 -.108  .412
3 .036 .070  .026    .511 -.102  .174
4 -.023 .015 -.080  -1.571 -.052  .006
5 -.016 .044 -.019   -.374 -.103  .070
6 -.205 .075 -.145  -2.721** -.353 -.056
7 .304 .072  .268   4.242***  .163  .446
8 .330 .040  .456   8.170***  .251  .410
9 -.136 .072 -.102  -1.892 -.277  .006

10 .279 .106  .170   2.638**  .070  .488
Note. 1=Constant; 2=Religion; 3=Highest Level of Education; 

4=Type of Trauma; 5=Duration of Trauma; 6=Level of Pain 
and Distress During the Trauma; 7=Core Belief Disruption; 
8=Self-disclosure; 9=Intrusive Rumination; 10=Deliberate 
Rumination; 11=Post-traumatic Growth; Variables from 2 
to 6 are Control Variables; CI=Confidence Interval; 
LL=Lower Limit; UL=Upper Limit; I.V.=Independent 
Variable; D.V.=Dependent Variable; U.C.=Unstandardized 
Coefficients; S.C.=Standardized Coefficients.

†The Confidence Interval(CI) is estimated through 5,000 bootstrapping 
of samples.

‡ .0002
*p<.05, **p<.01, ***p<.001

Table 2. The Effect of Core Belief Disruption on 
Post-traumatic Growth: Analysis of Self- 
disclosure, Intrusive Rumination, and 
Deliberate Rumination Paths.         (N=2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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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Mediation Model of Self-disclosure, Intrusive Rumination, and 
Deliberate Rumination for the Effect of Core Belief Disruption
on Post-traumatic Growth.

Note.  Number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, and the parentheses indicate the total 
effect.

**p<.01, ***p<.001 

Path
U.C. S.C.

t
Boot

B Boot 
SE β LL

 CI† ULCI

Total 
Effect —   .547 .072  .481 7.562***   .405 .690

Direct 
Effect X → Y   .304 .072  .268 4.242***   .163 .446

Indirect 
Effect

TOTAL
(Path 

1+2+3+4+5)
  .243 .071  .214 —   .093 .377

X→M1→Y
(Path 1)   .159 .045  .139 —   .069 .243

X→M2→Y
(Path 2)  -.024 .018  -.021 —  -.069 .001

X→M3→Y
(Path 3)   .086 .039  .076 —   .013 .167

X→M1→M3→Y
(Path 4)   .015 .008  .013 —   .002 .034

X→M2→M3→Y
(Path 5)   .007 .006  .006 —   .000‡ .022

Note. X=Core Belief Disruption; M1=Self-disclosure; M2=Intrusive 
Rumination; M3=Deliberate Rumination; Y=Post-traumatic 
Growth; CI=Confidence Interval; LL=Lower Limit; UL=Upper 
Limit; U.C.=Unstandardized Coefficients; S.C.=Standardized 
Coefficients.

†The Confidence Interval(CI) is estimated through 5,000 
bootstrapping of samples.

‡.0002.
***p<.001

Table 3. Effects Decomposition Table and Significance
Analysis of Indirect Effects on the Impact of
Core Belief Disruption on Post-traumatic 
Growth.

핵심신념붕괴는 자기노출(β=.306, p<.001), 침습적 
반추(β=.205, p<.01), 의도적 반추(β=.447, p<.001)와 
외상 후 성장(β=.268, p<.001)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
을 미쳤다. 자기노출은 의도적 반추(β=.251, p<.001)와 
외상 후 성장(β=.456, p<.001)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
을 미쳤다.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(β=.171, p<.01)
와 외상 후 성장(β=-.102, n.s.)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
영향과 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. 의도적 
반추는 외상 후 성장(β=.170, p<.01)에 정적으로 유의한 
영향을 미쳤다.

이어 총효과와 직접효과를 검증하고 매개변인들의 간
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(Table 3). 남정민, 유현경, 
김수진, 이슬기와 이성호[49]는 Hayes(2015, 2013)의 
견해를 들어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할 경우 완전매
개와 부분매개로 나눠 살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의미
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. 총효과가 없더라도 
간접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실
제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. 즉, 본 
연구의 결과로 보자면 매개변인이 투입됨으로써 독립변
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부분매개라 볼 
수 있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매개효과의 여부만을 검
증하도록 하겠다. 

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 사이의 총효과(β=.481, 
p<.001)는 자기노출, 침습적 반추 및 의도적 반추가 매
개변인으로 투입되면서 직접효과(β=.268, p<.001)가 감
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
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. 간접효과를 분석

한 결과 경로 2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(경로 1, 경로 3, 
경로 4, 경로 5)에서 bootstrapping 하한 값과 상한 값 
사이에 ‘0’이 포함되지 않아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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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핵심신념붕괴가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
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노출과 침습적 반추는 
핵심신념붕괴와 의도적 반추의 관계를 병렬매개함을 알 
수 있다.

이러한 결과는 핵심신념붕괴는 자기노출과 침습적 반
추를 증가시키고, 증가된 자기노출 및 침습적 반추는 외
상 생존자의 의도적 반추 증가로 이어짐을 의미한다. 이
러한 경로를 통한 의도적 반추의 증가는 결국 외상 후 성
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.

4. 결론

본 연구는 핵심신념붕괴가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
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노출과 침습적 
반추가 핵심신념붕괴와 의도적 반추의 관계를 병렬매개 
하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. 

먼저, 핵심신념붕괴, 자기노출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
반추 및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
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. 이는 고통지각과 자기노
출[50], 핵심신념붕괴와 침습적 반추[21], 핵심신념붕괴
와 의도적 반추[21], 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[16], 
자기노출과 의도적 반추[27], 자기노출과 외상 후 성장
[27],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[46], 의도적 반추와 외
상 후 성장[27]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실증적 
연구와 맥을 같이한다. 이는 핵심신념붕괴 수준이 클수
록 자기노출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 
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,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의
도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. 그
리고 침습적 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 수준이 
높음을 의미하며, 마지막으로 의도적 반추 수준이 높을
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음을 의미한다.

둘째, 본 연구는 핵심신념붕괴 이후 의도적 반추를 거
쳐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, 핵심신념붕괴와 의
도적 반추의 관계를 자기노출과 침습적 반추가 매개하는 
결과를 보였다. 두 가지 경로 중 핵심신념붕괴 이후 자기
노출과 의도적 반추를 매개한 경우(β=.013)가 침습적 반
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(β=.006) 했을 때보다 외상 후 
성장을 높게 예측했다. 전자의 경로에 대해 기술한 다음 
이어 후자의 경로에 대해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두 가지 
경로가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양상에 대해 통합적으
로 살펴보도록 하겠다. 

우선 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노

출의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며 자기노출을 매개한 경우 외
상 후 성장을 정적으로 예측했다. 이는 핵심신념붕괴로 
외상 생존자가 느끼는 정서가 강렬해지면 이를 조절하기 
위하여 자신의 내적 측면을 드러내 알리려는 욕구가 커
진다[9]는 이론적 설명과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을 직
접적으로 예측한다는 실증적 연구[26]와 부합하는 결과
이다. 이러한 결과는 외상사건과 관련된 기억에 직면하
여 노출하는 과정이 와해된 인지체계의 복구를 돕기에, 
자기노출을 통한 처리과정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데 
중요함을 의미한다.

다음으로 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
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며 의도적 반추를 매개
한 경우 외상 후 성장을 정적으로 예측했다. 이는 외상사
건과 관련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인지처리는 외상 후 
성장을 강력히 예측한다는 이론적 모델[10,12]과 구조모
형[14]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라 볼 수 있다. 덧붙여 
핵심신념붕괴에 의해 촉발된 의도적 반추는 높은 수준으로 
외상 후 성장을 예측한다는 다수의 실증연구[16,21,27]
와도 부합한다. 이러한 결과는 외상사건 이후 변화된 신
념체계를 재건하는 작업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데 
중요한 인지처리과정임을 의미한다. 

마지막으로 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
자기노출과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했다. 이
는 핵심신념붕괴에 의해 촉발된 자기노출은 의도적 반추
를 이끌어내며, 이어 향상된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
을 예측한다는 점을 의미한다. 이러한 결과는 핵심신념
붕괴로 외상 생존자가 느끼는 정서가 강렬해지면 이를 
조절하기 위하여 자신의 내적 측면을 드러내 알리려는 
욕구가 커진다[9]는 이론적 설명과 자기노출이 의도적 반
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
증적 연구[26]와 부합하는 결과이다. 이러한 결과는 외상
사건에 관련된 기억에 직면하여 노출하는 과정은 외상사
건과 관련된 기억들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처리할 힘
을 주며 이는 생존자의 신념 재건을 가능하게 하여 외상 
후 성장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. 

다음으로 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침습
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매개 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도
록 하겠다. 핵심신념붕괴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침
습적 반추만을 매개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으며, 침습
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였을 때 이중매개효과가 
유의했다.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를 매개로 한 경
우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하지 않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
며,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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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한 경우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이러
한 결과는 핵심신념붕괴에 의해 촉발된 침습적 반추는 
의도적 반추를 이끌어내고, 이어 향상된 의도적 반추는 
높은 수준으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한다는 이론적 모델
[10,12]과 구조모형을[14]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라 볼 
수 있다.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
[16,21]와도 부합한다. 본 연구결과는 핵심신념붕괴가 
침습적 반추를 매개로 하였을 때 외상 후 성장에 부적 영
향[21]을 준다는 연구, 핵심신념붕괴가 침습적 반추와 의
도적 반추를 매개로 하였을 때 외상 후 성장에 정적 영향
[16,21]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부합한다. 

핵심신념붕괴로 인해 촉발된 침습적 반추는 비자발적
인 반추 양식으로, 회상하기를 원치 않았던 외상사건과 
관련된 기억들을 불수의적으로 생존자의 의식 속에 떠오
르게 하기에 상당한 고통[14]을 초래할 수 있다. 그렇기 
때문에 침습적 반추만으로는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기란 
어렵다. 그러나 비자발적이지만 의식 속에 떠오르는 생
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기억구조를 활성화시키되, 불
일치하는 정보를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되어 인지체계의 
통합을 촉진[1]한다. 인지체계 통합은 외상사건에 대한 
새로운 관점을 획득하도록 도우며[18] 외상사건을 깊이 
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러한 
노력의 일환으로 생존자는 외상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을 
주도적으로 의식 속으로 불러와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들
을 처리[10]하게 된다. 그리하여 생존자는 외상사건과 관
련된 자신의 신념체계를 검토할 기회[38]를 얻게 된다. 
이러한 반복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 핵심신념이 재건되면 
고통으로 점철된 외상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이 자신만의 
의미 있는 고유한 경험으로 전환되고, 타인과의 관계가 
깊어지는 변화된 감각을 느끼게 되며, 삶의 철학이 달라
진 자신을 마주하며[9]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.

마지막으로 두 경로가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양상
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. 핵심신념붕괴 
이후 자기노출과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
가는 경로(β=.013)가 핵심신념붕괴 이후 침습적 반추와 
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(β
=.006) 보다 외상 후 성장을 높게 예측했다. 이러한 결과
가 나온 것은 인지는 쉽게 의식에 접근 가능하고 의도적
으로 통제가 가능한 반면 정서는 암묵적이고 자동적으로 
처리가 되기에 접근이 까다롭기[25] 때문이다. 그렇기에 
생존자가 자신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외상
사건에서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, 실
질적으로 외상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에 어려

울 수 있다. 반면 암묵적으로 처리되는 정서를 느끼고 표
현하는 것은 모호하게 느껴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, 정서
를 다루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[25]로 이어져 외상 후 성
장을 높게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. 

본 연구는 핵심신념붕괴 이후 자기노출과 의도적 반추
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정서처리경로와 핵
심신념붕괴 이후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
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인지처리경로를 밝혔다는데 의
의가 있다. 두 경로 중 특히 정서처리경로가 인지처리경
로보다 외상 후 성장을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
외상 후 성장 모델[10]에서 강조했던 인지처리과정은 물
론 정서처리과정 역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데 중요
한 경로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.

둘째, 핵심신념붕괴 이후 자기노출을 통한 인지적 재
건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. 그간 외상 후 성장
과 관련된 연구는 핵심신념재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
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
연구를 진행하였다. 그렇기에 정서처리는 인지처리과정 
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. 그러나 Calhoun 
등[10]은 외상 후 성장 모델을 설명하며 핵심신념붕괴 이
후 자동적인 반응으로서 부정적 정서와 침습적 반추가 
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침습적 반추
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것은 중요
하다. 이에 본 연구는 핵심신념붕괴 이후 자기노출과 의
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정서처리
경로를 설정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. 이러한 
결과는 핵심신념을 재건하기 위해 인지처리와 더불어 정
서처리가 중요함을 시사하며, 자기노출 변인이 외상 후 
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. 이는 외상 후 성장 
모델[10]에 확장된 시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 

셋째, 핵심신념붕괴 이후 의도적 반추를 통한 인지적 
재건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. 의도적 반추는 그
간 외상 후 성장을 초래하는 모델[10,12]과 외상 후 성장
과 관련된 구조모형[14]은 물론 다수의 실증연구[21,27]
에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소개
되었다.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도적 반추가 외상 
후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외상 후 성장 이
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. 따라서 본 
연구 결과는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데 있어 의도적 반
추를 향상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
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.

넷째, 핵심신념붕괴 이후 침습적 반추를 통해서는 인
지적 재건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. 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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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을 초래하는 모델[10,12]과 실
증 연구[21]에서 추가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는 인지과
정으로 이해되어 왔다.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침습
적 반추만으로는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
의도적 반추를 추가적으로 거쳤을 때 외상 후 성장을 예
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외상 후 
성장을 예측하는데 있어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
의 이행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외상 후 성장 모델의 
실증적 연구 토대를 다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
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.

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
다음과 같다. 먼저 Calhoun 등[10]은 핵심신념 형성에 
영향을 주는 요소로 문화적 영향에 대해 집중한 바 있다. 
개개인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 하에서 핵심신념을 형
성하게 되기에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핵심신념붕괴를 초
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핵심신념을 수월하게 
수정하여 적응에 위협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. 가령 동
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해야 
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반면,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
직면한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통제력이 있다고 믿는 경
향이 있다(Nisbett, 2003; Morling, Kitayama, & 
Miyamoto, 2002; Morris & Peng, 1994)[10]. 그렇기 
때문에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
외상사건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것이며 비
교적 수월하게 핵심신념의 수정이 가능[10] 할 것이다. 
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이 어떠한 문화적 
환경에서 핵심신념을 형성해왔는지 확인하고, 문화적 차
이에 근거한 구조모형을 설정한다면 이론적으로 확장된 
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.

둘째, 본 연구는 핵심신념붕괴를 일으킬만한 외상사건
을 겪은 지 10년 이내이며, 외상 당시 외상으로 인한 고
통과 괴로움 수준이 보통보다 큰 만 20대~60대 성인의 
자기노출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
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했다. 이는 고통으로 점철된 
외상사건을 겪는다 할지라도 후속 인지처리와 정서처리
가 함께 할 때 외상 생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삶
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 기능 수준을 뛰어넘는 긍정적
인 변화를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. 따라서 핵심신념이 
붕괴된 생존자가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
자기노출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 수준을 향상할 수 
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.

셋째, 본 연구에서 외상 당시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
괴로움 수준이 보통보다 큰 경우만 연구 대상자로 삼았

다. 이는 구조적인 임상적 면접 과정을 통해 선별된 대상
자가 아닌 주관적 기준에서 보고한 점수라는 점, 핵심신
념붕괴가 미약한 외상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경로에 대
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 결과를 일반
화하기에 한계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통
에 대한 실제 지각 수준은 높지만 주관적인 고통 수준을 
미약하다고 보고한 경우와 핵심신념붕괴가 미약하지만 
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외상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경로
에 대해 살펴보기 어렵다.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임상 면
접 과정을 통해 선별된 대상을 포함한 집단과 다양한 외
상사건을 경험한 성인 집단의 결과를 차이 비교하여 검
증하거나 핵심신념붕괴 수준에 따라 집단을 모집한다면 
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정교하게 밝힐 수 
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. 이렇게 연구 대상을 선정한
다면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도 대상군에 따라 적절한 개
입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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